
1.성찬예배
오늘은 성찬예배로 드립니다. 

2.주일예배 장소 및 시간변경
오늘부터 주일예배는 본당(sanctuary)에서 오후 2시에 드립니다. 
*다음세대 목장 예배장소는 변동 없습니다.

3. 제직학교
2016년 제직학교가 13/20(주일) 두 주간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4.2015년 성탄예배
성탄감사주일은 20일이며, 성탄이브예배는 24일(금) 오후 6시에
Northside Church와 연합으로 드립니다. *20일은 Potluck

▶교우소식
*금주다과 : 문경돈목사 가정 / 다음 주 : 송지은 청년
*이사 : 김지연집사(46-2358 Ranger Lane, Port Coquitlam)
      도유경집사(7-1935 Manning Ave, Port Coquitlam)

▶행사
*교회 : 12.13/20(제직학교) 12.20(성탄주일) 12.24(성탄이브예배) 
       12.27(제직임명식) 12.31(송구영신예배)
*교계 :12.9(교협성탄연합예배/주님의제자교회/7:30) 
       12.28-30(리더십캠프/헤브론교회/10학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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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도제목123기도와 새벽기도 등을 통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도를 위해 옥혜수 성도, 송준혁 학생 가정의 비전과 기도제목을 위해
새벽기도회 
매일(화-토) 6:00

QTzine 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 서 학 당 
성경읽기방 (출애굽기편)

매주 (수) 오후 1시
확신과 성수반

매주(수) 오전10시,오후1시/(목) 오후1시

2015년 후반기 목장나눔
후반기 7회차, 11월 30일-12월 12일

03-48 2015.12.6

주  일  예  배
1부 9:00 2부 13:30

인도 : 문경돈목사

경 배 와 찬 양 ………… 나무십자가워십

회 중 기 도 …………
(1부) 정병완목사
(2부) 김선진집사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찬 양 ………… 할레우스 찬양대

성 찬 ………… 인 도 자

다음세대 축복 ………… 너 는 시 냇 가 에

성 경 ………… 이사야 55:6-13

봉 헌 찬 송 ………… 2 6 8 ( 통 2 0 2 ) 장

말 씀 ………… 문 경 돈 목 사

회개-악한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
* 찬   송 ………… 2015년주제찬양

* 공 동 기 도 ………… 다 같 이

* 축   도 ………… 문 경 돈 목 사

            [성도의 교제]
※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7:30

경 배 와 찬 양 ………… 다 같 이 

말 씀 ………… 성 탄 연 합 예 배

합 심 기 도 ………… 다 같 이  

캐 나 다 Young 2080 김 종 현 목 사
캐 나 다 Power to Change 이 정 부 목 사
캐 나 다 하나선교회 박 사 라 목 사
케 냐 Mission Kenya 정 제 호 선 교 사
북 한 First Steps Susan Ritchie
한 국 Just Joy 우 종 진 목 사



마음열기
당신의 인생 중, 소중한 때(기회)를 놓치지 않아 유익을 얻었던 경

험과 반대로 그 때를 잡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을 이야기

해 봅시다. 유익 혹은 불익을 경험했던 때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용보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무엇이며, 회개를 통해 얻는 성

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1.회개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입니다(7절).

2.회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7절).

3.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7절). 

나누기
1.악한 길을 걸어가고, 불의한 생각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때를 얻기 위해 하나

님 앞에 버려야(회개) 할 ‘길'과 ‘생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

해 보고 목원들과 나눠봅시다.

2.우리 인생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인

도와 축복의 표징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

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회개의 경험과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목원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적용하기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결단한 것이나 개인과 공동체의 중요한 기

도제목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약 3년 6개월 여 만의 한국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정과 말씀의 사모함 때
문에 말씀을 증거했던 제가 오히려 은혜를 누리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선배 혹은 동년배 목사님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타
국에 떠나 보내고 그간 홀로 지내셨던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음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온 것 같습
니다.
 
  8년 여의 캐나다 생활이 이제 제게 제법 익숙해져서 인지, 오랜
만의 한국방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운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전에 방문했을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었기에 차를 운전할 일이 없었으니 거의 
6-7년 만에 한국에서 차를 운전해 본 것 같습니다. 차를 몰고 운행
을 해 보니, 한국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아 밀리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더 힘겨웠던 것은 너무도 
급하고 양보할 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의 운전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소위,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면, 뒤에 오는 차가 조금 속도를 늦추며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
록 배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에서는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천천히 오던 차들도 갑자기 가속을 내어 끼어 들
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저도 운전이라면 일
가견(?)이 있는 사람이지만, 금번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에게 양보를 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여세를 몰아 상대를 힘겹게 하는 경우가 없는가 하는 부
분입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함께 좋을 수 있는데, 기어코 앞장서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못된 습관은 상대를 힘겹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옹졸하고 비겁하게 만드는 해악과도 같습니다. 조금 천천
히 가면 어떻습니까? 혼자 좋은 것보다 같이 좋을 수 있는 일에 마
음을 두는 너그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욕심
의 속도를 줄여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잠시 서행̇ ̇ (Drive Slowly)

합시다.

2724 Barnet Hwy Dr. Coquitlam

778-772-4738
woodencrosschuech@gmail.com

1460 Lansdowne Dr. Coquitlam

회개-악한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이사야 55:6-13)

담임목사 문경돈

교육목사(청년,유스) 정병완 
전도사(찬양,미디어) 이강배

전도사(드림,비전) 김은경
할레우스찬양대 문경화

예배반주 양성윤


